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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3 년째 수입 0원 충격 고백 "나 굶어 죽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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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훈. (사진 = KBS 조이 '물어보살' 캡처)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이훈(53)이 3년째 이어진 작품 무산과 그로 인한 수입 단절을 고백했다.

20일 방송된 KBS Joy 예능물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이훈은 "최근 3년간 작품이 계속 엎어지면서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배우 인생의 기로에 선 고민을 털어놨다.

이훈은 2024년 촬영 예정이던 드라마부터 2025년 미국 진출작, 올해 준비했던 작품까지 제작비 문제 등으로 줄줄이 중단됐다

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는 출연을 결정하면 역할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아야 하기에 그동안 다른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한다"며 "작품이 엎어

지면 그간의 노력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는 희망고문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부티 나는 외모 때문에 배부른 소리라는 오해도 받지만, 지금 정말 굶어 죽게 생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출연료를 깎아서

라도 오디션을 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MC 서장훈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배우'로 이미지를 재정립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

다. 

이훈은 1994년 SBS '청년내각'으로 데뷔해 '서울의 달' 등을 통해 하이틴 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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